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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수조 내부작업 및 구조중 외국인 노동자 황화수소 중독·사망(사망4명)
2019.9.10.(화) 14:30경 경북 영덕군 소재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

콘크리트 집수조 내 수위계 이상으로 수중모터 점검, 이물질 끼임

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들어가 작업중 황화수소 중독

으로 쓰러졌고, 동료 근로자 3명이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4명 

모두 사망함

[사고원인]
❚황화수소 중독
  집수조 내에서 오징어 부산물이 포함된 폐수가 

부패하여 황화수소가 발생하였습니다.

  고농도의 황화수소(H2S)는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

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분뇨, 오수 

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은 작업과정 중 휘저을 경우 

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(거품효과).

❚안전조치 없이 구조작업 실시
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밀폐공간 내부로 

들어갔다가는 구조자 또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

 * 전체 질식사망자의 10%가 구조작업 중 사망

  밀폐공간 내 재해자를 발견한 경우, 먼저 119에 

연락하고,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(송기마스크 등)가 

없다면 구조하지 말고 밀폐공간 밖에서 119구조대가 

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

[ 황화수소 ]

‣ 수소와 황이 결합한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
기체로 썩은 달걀 냄새가 납니다.

‣ 황화수소가 700ppm을 초과하게 되면 혈액중에서 
산화능력을 초과하게 되므로 신경세포를 공격하여 
신경독성작용이 일어납니다.

‣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1~2회 호흡만
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.

[질식위험공간 안전작업 절차]
❚ 반드시 필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!

❚ 질식 위험공간 내 환기 절차

[ 황화수소 질식사망사고 주요사례 ]

‣ ‘18.08. 절임무 제조공장 탈염조 내부작업 2명 사망

‣ ‘18.04. 양돈농장 집수조 내부작업 1명 사망

‣ ‘17.07. 폐수저류조 내부 청소작업 1명 사망

‣ ‘17.06. 하수관거 정비작업 2명 사망

 ❚본 질식사례는 다른 동종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  분뇨, 폐수, 오수 등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, 침전조, 집수조, 탬크 등 

밀폐공간 내부작업시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시어 질식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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